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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베드로전서 —

채영삼*

1. 베드로전서 2:11-12 

GNT⁵ 11 VAgaphtoi,( parakalw/ ẁj paroi,kouj kai. parepidh,mouj 

avpe,cesqai tw/n sarkikw/n evpiqumiw/n ai[tinej strateu,ontai 

kata. th/j yuch/j\  12 th.n avnastrofh.n ùmw/n evn toi/j e;qnesin 

e;contej kalh,n( …

�개역개정�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

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

져 …

�새번역� 11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

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

욕을 멀리하십시오. 12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

�공동개정� 11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

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

을 벌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하십시오. 12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

�새한글� 11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들이며 체류자들인 여러

분에게 권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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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들을 멀리하십시오. 12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여러

분은 행실을 반듯하게 가지십시오. …

1.1. 차이점 관찰 

(1) 11절에서 �개역개정�은 ‘제어하라’고 번역하는 반면, 나머지 한글 번

역본들은 ‘멀리하십시오’라고 옮겼습니다.

(2) 12절에서, �새번역�은 ‘바르게 하십시오’, �공동개정�은 ‘단정하게 하

십시오’라고 번역했고, �새한글�은 �개역개정�의 ‘가져’와 유사하게 ‘가지

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11절에서 KJV, ESV, NRS, NIV는 ‘멀리하십시오’ 등에 해당하는 원문

을 ‘abstain from’으로 번역했고, <루터성경>(이하 LB)도 ‘Enthaltet euch von’

으로 번역했습니다. 

(2) 12절에서 ESV는 ‘바르게 하십시오’ 등에 해당하는 원문을 ‘keep your 

conduct’, NRS는 ‘conduct yourselves’, RSV는 ‘maintain good conduct’로 번역

했습니다. 유사하게 LB는 ‘führt’로 번역했고, KJV는 다소 구체적으로 ‘having 

your conversation honest’로 옮겼습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11절에서 다른 한글 번역본들처럼 ‘멀리하십시오’라고 번역한 것은, 

�개역개정�의 ‘제어하라’가 갖는 ‘통제’의 개념보다는, 원문의 ‘피하라’는 

의미를 살리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12절에서 다른 한글 번역본들의 비교적 ‘도덕적 명령’의 뉘앙스와는 

달리 ‘가지십시오’라고 번역한 것도 원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살리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11절에서 문제가 되는 동사의 1인칭 직설법 원형은 ‘avpe,cw(문자적으로, 

갖지 않는다)’이며 12절에서는 ‘e;cw(가진다)’로서,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보입니다. 

(2) 이 동사는 이 문맥 안에서 금욕적인 통제나 도덕적인 요구를 내포하

면서도, 동시에 나그네 생활 동안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수신자들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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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고, 

이것이 그들의 나그네 된 생활의 근거입니다(1:3-4). 

2. 베드로전서 2:19  

GNT⁵ tou/to ga.r ca,rij( eiv dia. sunei,dhsin qeou/ up̀ofe,rei tij 

lu,paj pa,scwn avdi,kwj) 

�개역개정�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새번역�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괴

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일입니다.

�공동개정�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느님이 계신 것을 생

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새한글�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니까요. 곧 누군가가 불의하게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

에 견뎌 낸다면 말입니다.

2.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대체로 ‘하나님을 생각하며’로 

번역한 반면, �새한글�은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로 번역했습니다. 

(2) 또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이 대체로 ‘아름다우나’로 번

역한 원문을, �새한글�은 ‘은혜로운’으로 번역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KJV와 NET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등에 해당하는 원문을 문자적으

로 ‘conscience toward God’로 번역했고, 유사하게 NIV는 ‘conscious of God’

으로 번역했으며, LB는 직접적으로 ‘Gewissen(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

습니다. RSV와 ESV는 ‘mindful of God’으로, NRS는 조금 풀어서 ‘aware of 

God’으로 번역했습니다.

(2) ESV는 ‘아름다우나’ 등에 해당하는 원문을 ‘gracious’로 번역했고, LB

도 유사하게 ‘Gnade(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KJV는 ‘thankworthy’

로, NRS는 ‘credit to you’로, RSV는 ‘approved’로, 그리고 NIV는 ‘commendable’

로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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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새한글�이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

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며, 베드로전서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요

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 다른 한글 번역본들과는 달리 ‘은혜로운’이라는 표현을 택한 것도 원

문에 충실한 번역이며, 문맥 안에서 ‘은혜’를 나타내는 일의 중요성을 고려

한 번역이라고 판단됩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원문에서 sunei,dhsin qeou/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아는 (마

음)’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양심(良心)이란 ‘선한 마음’이기 전에, 원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2) ‘하나님과 함께 아는 마음’은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알게 된 은혜를 아는 마음’이고, 그것이 성도가 갖게 된 ‘새롭게 된 양심’ 즉 

‘단지 의(義)와 불의(不義)를 아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양심’을 뛰어넘는 

‘은혜를 아는 양심’, 곧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선한 고난도 

감수하는 마음입니다(벧후 3:16-18). 

(3) 여러 번역본이 ‘아름다운’ 또는 ‘추천할 만한’ 등의 의미로 번역한 원

문은 ca,rij입니다. �새한글�이 이 단어를 ‘은혜로운’으로 번역한 것은, ‘거

듭난 심령의 새롭게 된 양심’이 통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와 불의를 아는 

양심’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의 ‘은혜의 차원’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잘 표

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베드로전서 2:9

GNT⁵ ~Umei/j de. ge,noj evklekto,n( basi,leion ièra,teuma( e;qnoj 

a[gion( lao.j eivj peripoi,hsin( …

�개역개정�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

�새번역�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

�공동개정�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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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글�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

유가 된 백성입니다. …

3.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은 ‘택하신 족속’으로, �새번역�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 

번역했고, �새한글�은 유사하게 ‘선택받은 종족’으로 옮긴 반면, �공동개정�은 

‘선택된 민족’으로 번역했습니다.

(2)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각기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

장들’로 번역했는데, �공동개정�은 ‘왕의 사제들’로, 그리고 �새한글�은 이와 유사

하지만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로 풀어 번역했습니다. 

(3) �개역개정�이 ‘거룩한 나라’로 옮겨 놓은 것을 �공동개정�은 ‘거룩한 겨

레’로 번역했고, �새한글�은 �새번역�의 경우처럼 ‘거룩한 민족’으로 번역했습

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1) ESV와 NRS는 VUL의 ‘genus electum’처럼 ‘a chose race’로 번역한 것

에 반해, NIV는 ‘a chosen people’로 그리고 KJV는 ‘a chosen generation’으로 

번역했습니다. 

(2) �개역개정�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한 문구는, KJV, NRS, NIV, 

ESV와 같은 영어 번역본들의 ‘a royal priesthood’에 상응합니다. VUL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인 ‘regale sacerdotium’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3) �새한글�과 �새번역�이 ‘거룩한 민족’으로 번역한 문구를, KJV, NRS, 

NIV, ESV와 같은 영어 번역본들은 모두 ‘a holy nation’으로 번역했고, 이는 

VUL의 ‘gens sancta’와 일치합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새한글�의 ‘선택받은 종족’에서 ‘종족(種族)’이나, �개역개정�의 ‘택

하신 족속’과 �새번역�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에서 ‘족속(族屬)’은 본래 ‘혈

통(血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원문인 ge,noj가 뜻하는 바에 가깝습니다. 

NIV의 ‘a chosen people’이나 KJV의 ‘a chosen generation’은 다소 임의적인 해

석으로 여겨집니다. 

(2) KJV, NRS, NIV, ESV의 ‘a royal priesthood’는, 그리스어 원문보다는 

VUL이 번역한 ‘regale sacerdotium’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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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과 �새번역�의 ‘왕 같은 제사장’은 이 계통의 번역을 따른 것이고, �공동

개정�의 ‘왕의 사제들’이나 �새한글�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

은 사람들’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입니다. 

(3) KJV, NRS, NIV, ESV의 ‘a holy nation’이라는 문구도 VUL의 ‘gens 

sancta’의 선례를 좇은 번역이며, �개역개정�의 ‘거룩한 나라’ 역시 이를 따

른 번역입니다. �공동개정�의 ‘거룩한 겨레’ 그리고 �새한글�과 �새번역�

의 ‘거룩한 민족’처럼, ‘민족/겨레’라는 표현이 ‘나라’보다 원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VUL이 번역한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

니다. �개역개정�도 ‘택하신 족속’을 제외하고는, 이 영어 번역본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문의 ge,noj evklekto,n에서 ge,noj는 ‘혈통’을 강조하는 ‘종족, 족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신약 교회 안에는 유대인

도 헬라인도 모두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을 ‘한 종족, 한 혈통’이라 부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신 긍휼과 은혜’ 때문이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 베드로전서 1:9의 문맥에서 새 언약 백성 된 교회를 가리키는 basi,leion 

ièra,teuma는, 옛 언약 백성을 지칭했던 출애굽기 19:6의 ‘제사장 나라’와 일

치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해당 문구의 의미는 ‘제사장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공동개정�의 ‘왕의 사제들’이나 �새한글�의 ‘임금이신 하나

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번역들은, 원문의 의미와 전통적 해

석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표현으로 보입니다.

(4) 영어 번역본들과 �개역개정�은 VUL의 번역처럼 ‘a holy nation(거룩

한 나라)’으로 옮겼지만, 원문의 e;qnoj a[gion에서 e;qnoj는 ‘민족’의 뜻에 가

깝습니다.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초기 교회 안에 공통된 문화가 있었다

면, 그것은 오직 그들의 ‘거룩함’이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언

약 백성은 ‘거룩함’이 특징인 다(多)민족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4. 베드로전서 3:21  

GNT⁵ o] kai. ùma/j avnti,tupon nu/n sw,|zei ba,ptisma( ouv sarko.j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베드로전서 —  /  채영삼  131

avpo,qesij r̀u,pou avlla. suneidh,sewj avgaqh/j evperw,thma eivj 

qeo,n( diV avnasta,sewj VIhsou/ Cristou/

�개역개정�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

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새번역�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선한 양심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공동개정�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

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

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

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한글� 그 물은 또한 세례를 미리 보여 준 것인데, 세례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뚱이에서 더러

움을 떨쳐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

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

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요.

4.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은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에

서처럼 ‘A가 아니라 B’라는 식으로 번역했고, �새번역�, �공동개정�도 같

은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새한글�은 ‘…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 것입니다’로 번역함으로써 ‘A만이 아니라, B도’라는 의미를 뚜

렷이 했습니다. 

(2) �새번역�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로 번역한 문

구를 �공동개정�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

이며’로 번역했습니다. 한편 �새한글�은, �개역개정�이 ‘하나님을 향한 선

한 양심의 간구’로 번역한 것과 유사하지만, �개역한글�의 ‘오직 선한 양심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의 의미를 살려, 최종적으로 ‘선한 양

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로 옮겨 놓았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1) KJV, ESV, NRS와 같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NIV에서처럼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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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의 구조로 이해합니다. 현대어로 풀어 쓴 CEV는, ‘… more than just 

washing your body; It means turning to God with a clear conscience’로 해석함

으로써 원문의 ‘not just … but also’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2) ESV, NAS, NRS, RSV는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의미로서 ‘an appeal 

to God for a good conscience’로 번역했고, KJV는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의 

의미로서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로 번역했습니다. 한

편, NIV는 ‘선한 양심을 서약하는’ 의미로서 ‘the pledge of a clear conscience 

toward God’로 번역했습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원문의 sarko.j avpo,qesij r̀u,pou가 단지 세례 받을 때 ‘몸을 씻는’ 의례를 

가리킨다면, ouv를 단순히 부정하는 의미로(‘…이 아니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이 문구를 세례를 통해 ‘육(肉)이 더러움이나 죄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ouv는 단순 부정이 아닌 ‘… 만이 아니라(not just …)’의 의

미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참조. 약 1:21).

(2) 원문의 evperw,thma는, 다양한 번역본들에서처럼 ‘간구, 응답 또는 서약’

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suneidh,sewj avgaqh/j evperw,thma는, ‘선한 

양심’을 목적격으로 보아 ‘선한 양심을 간구, 또는 서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주격으로 보아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세례와 관련하여 ‘육체의 더러움을 떨쳐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

죄’에 근거한다면(J. Calvin), 이는 단순 부정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

다. 원문의 ouv … avlla.의 구조는 이 문맥 안에서 ouv 뒤에 오는 내용을 부정

한다기보다 avlla. 뒤에 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

맥 안에서 세례의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두 사건

과의 관계와도 병행됩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의 

의미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근거하여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는 승천의 

여정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2) suneidh,sewj avgaqh/j evperw,thma에서 ‘선한 양심’을 주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evperw,thma eivj qeo,n에 포함된 전치사 eivj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vperw,thma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인데,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한글�은 이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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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갖는 이런 ‘방향성’은, 원문의 문맥에

서 노아의 방주가 물의 심판을 피한 것뿐 아니라 마른 땅으로 나아가는 방

향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는 방향

성과도 중첩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례란, ‘나그네와 체류자’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 죄를 피할 

뿐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는 여정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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